
일본 정부의 한국‘화이트리스트’제외를 

강력히 규탄한다

□ 지난 7월 1일 우리나라 제품의 일부품목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일본정

부가 8월 2일 포괄적 수출우대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

민국을 제외한 것에 대해 지역상공인 모두는 이러한 일본정부의 치졸한

경제보복에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.

□ 한국과 일본은 지난 60년 넘게 분업과 특화를 통해 상호 보완적인 산업

및 무역구조를 형성했을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의 핵심국가로

성장하면서 전 세계 산업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음은 주지의 사

실이다.

□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치졸한 경제보복

을 감행한다면 양국 산업계에 모두 행정적인 부담이 커지고 불확실성에

따른 혼란이 가중되어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

이다.

□ 만약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국제적 자유무역 원칙을 무

시하며 경제보복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양국의 우호적

신뢰관계는 물론 한국 국민들의 반일 감정은 더욱 극에 달해 돌이킬 수

없는 사태에 직면할 것을 좌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.

□ 이에 일본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결정을 조속히

철회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며, 우리도 작금에 처한 심각한 위협사태에 정

부와 산업계는 물론 정치권 모두가 협력을 통한 대처를 통해 슬기롭게

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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